
 

 

 

보도자료 

홍콩 | 3월 25일 | 2023년 

아트 바젤 홍콩 문화 현장의 지속적인 재활성화와 아시아 예술 시장의 관문으로서 홍콩의 중추적 

역할을 증명하는 활발한 거래와 수많은 참석자들 속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2023년 홍콩 에디션을 

마감한다. 

• 아트 바젤 홍콩 2023은 아시아와 그 외의 지역의 수집가들에 대한 거래 호조와 더불어 

새로운 예술적 재능의 발견하는 자리로 매김하며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에 폐회하였다. 

• 2019년 이후 가장 큰 행사인 본 아트페어는 5일간 86,000의 글로벌 참석자를 불러들였다. 

• 방문객들은 이와더불어, 최근 개장한 M+와 홍콩 고궁박물관을 포함한 홍콩의 활기찬 문화 

현장과 예술기관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누렸다. 

• 참여한 갤러리의 177개 부스 프리젠테이션 외에도  본 페어는 기념비적인 설치작품 전용 

엔카운터스(Encounters), 필름(Film)및 컨버세이션(Conversations)을 포함한 모든 

특별 섹터를 환영했다. 

• UBS 가 글로벌 리드 파트너인 아트 바젤은 2023 년 3 월 23 일부터 3 월 25 일까지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개최되었으며, 프리뷰는 3 월 21 일과 22 일에 

진행되었다. 

 

아트 바젤은 2023년 홍콩 쇼를 마감했다. 본 페어는 일주일 동안 미술시장의 모든 지표에서 활발한 

거래를 기록했으며, 이 도시와 끊임없이 번창하는 예술 현장에서 10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HKCEC의 2개 층을 활용해 개최된 본 페어에는 전 세계 177개 갤러리가 모였다. 이는 

2022년 130개 갤러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엔카운터스(Encounters), 카비넷(Kabinett), 

필름(Film), 그리고 컨버세이션즈(Conversations)와 같은 특별 섹터 모두 돌아왔다. 42 개의 

갤러리가 펜더믹 기간 동안 참여가 중단된 후 이번 페어에 다시 합류했으며, 22개의 갤러리가 아트 

바젤에 처음으로 데뷔했다. 엔카운터스는 최초로, 박람회장 공간을 넘어 홍콩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아월 에리즈쿠(Awol Erizku)가 제작한 투탕카멘의 대형 팽창식 조형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벤브라운 파인 아트(Ben Brown Fine Arts)가 발표했으며 오프 사이트 인카운터의 공식 파트너인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가 지원했다. 

 

70 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저명한 개인 컬렉터들이 박람회에 참석하여 100 여개 이상의 기관의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 및 후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다양한 문화 상품을 탐색했다. 방문 

기관은 다음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뉴사우스웨일즈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홍콩 M+ 미술관(M+, Hong Kong); 도쿄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 Tokyo); 서울 



 

리움 삼성 미술관(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상하이 

와이탄미술관(Rockbund Art Museum, Shanghai); 런던 서펜타인 미술관(Serpentine Galleries, 

London);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런던 

테이트 미술관(Tate, London); 베이징의 UCCA 현대미술관(UCCA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플로렌스 우피치 미술관(The Uffizi Gallery, Florence) 등이 있다. 

 

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탁월한 예술 작품을 폭넓게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더욱 강화한 이번 

페어에는 홍콩에 전시 공간을 둔 33 개 갤러리를 포함해 해당 지역에 전시 공간을 갖춘 참여 

갤러리가 전체의 2/3 비중으로 참여했다. 중국 본토, 일본, 한국, 대만의 갤러리들이 전시회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갤러리들도 박람회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부스를 선보였다. 

 

HKCEC 외에도 홍콩 거주자와 해외 방문객들은 M+가 의뢰하고 Art Basel과 UBS가 지원하는 

M+의 파사드에 투영된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장소 특정형 영상 작품인 'Hand Me Your 

Trust'를 즐길 수 있었다. 이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홍콩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이라인의 기복이 심한 건축물 내에 설정되었으며 리스트의 전형적인 생생한 색상 팔레트와 

자유형 카메라 작업을 통합해 홍콩 도시 풍경의 역동적인 스케일 변화를 반영했다. 

 

추가 퍼블릭 프로그램으로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리젠화(Li Zhenhua)가 

큐레이팅한 29개의 비디오 작품이 포함된 홍콩 아트 센터에서 진행된 필름 프로그램과 아시아의 

중요한 두 비영리 비디오 아트 기관인 비디오타쥬(Videotage)와 고스트 2565(Ghost 2565)가 

큐레이션한 특별 상영이 포함되었다. 작가이자 편집자인 스테파니 베일리(Stephanie Bailey)가 

기획한 컨버세이션에서는 예술과 정신 건강, 페미니즘을 넘어선 연대, 중화-미래주의(Sinofuturism) 

이후의 예술, 캔토팝(Cantopop)과 퍼포먼스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15 개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85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했다. 필름과 컨버세이션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아트 바젤 홍콩의 디렉터인 앙젤 시앙-러(Angelle Siyang-Le)는 "홍콩이 모든 팬데믹 방역관련 

조치를 해제한 이후 첫 번째 페어로서, 전시장과 도시 전체의 흥분과 에너지는 대단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활기찬 문화 프로그램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온 참여 갤러리와 이곳 홍콩의 예술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페어는 아시아와 그 너머의 예술 현장을 

독창적으로 연결하는 이 지역에서 중추적인 입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기회였습니다.” 

아트 바젤의 CEO인 노아 호로위츠(Noah Horowitz)는 "홍콩은 지난 3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 끝에 드디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홍콩, 중국 본토, 아시아 전역 및 더 먼 곳의 수집가들이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컬렉터와 세계의 교류에 힘입어 지역 미술계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활력을 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홍콩은 아시아 

최고의 아트 마켓 허브로서의 확고한 위치,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 홍콩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지역의 갤러리는 박람회 복귀 또는 데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홍콩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코로나 펜더믹관련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도처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트 페어 첫날은 훌륭한 정보와 수준 높은 수집가, 큐레이터, 후원자로 구성된 

아시아 커뮤니티와 직접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트 바젤 홍콩 개막일에 해당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및 개인 컬렉션을 

위해 정말이지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마크 파요, 대표, 하우저&워스 (홍콩, 메노르카 성채, 그슈타드, 생모리츠, 취리히, 런던, 소머셋, 

로스앤젤레스, 뉴욕) 

Marc Payot, President, Hauser & Wirth  

 

 

'우리는 처음으로 아트 바젤 홍콩에 참여했고 첫날이 끝날 무렵 출품작 모두가 소장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선보인 아티스트는 놀라운 만한 재단과 개인 컬렉션을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있었고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한 이번 페어 이전에 디지털로만 소통했던 사람들을 마침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기뻤습니다. 우리는 홍콩과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에서도 

새로운 컬렉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던, 런던의 여러 전문가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스코필드, 공동 디렉터, 유니언 퍼시픽(런던) 

Grace Schofield, Co-Director, Union Pacific 

 

 

'이번 주 홍콩은 활기찬 흥분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트 바젤 홍콩은 보람 있고, 빠르게 

돌아갔고, 우리 갤러리는 지난 3년의 휴식 후에 이곳에서 고객을 다시 접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는 또한 홍콩의 우수한 미술관 및 갤러리 활동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M+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축과 큐레이터의 엄격한 측면에서 기준을 높이는 뛰어난 새로운 문화기관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디 콜스, 설립자겸 디렉터, 새디 콜스 HQ(런던) 

Sadie Coles, Owner and Director, Sadie Coles HQ 

 

‘홍콩에서 중요한 기관 방문객 및 일반 대중과 함께 최상위 컬렉터를 동시에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중화권 지역과 그 너머에서 다수의 새로운 중국계 수집가들을 접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친구들을 환영했습니다. 컬렉터들은 컬렉팅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이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창출한 강력한 거래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짜릿한 한 주였고 이러한 흥분의 분위기는 도시 전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에타 추이-렁 박사, CEO겸 공동 설립자, 오라-오라(홍콩) 

Dr. Henrietta Tsui-Leung, CEO and Co-founder, Ora-Ora 

 

'파이 아트웍스는 아트 바젤 홍콩이 런칭할 때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경험해 

왔고, 코로나 시대가 끝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컬렉션에 함께 우리 

작가의 작품을 배치했고, 기존 관객 모두 돌아왔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젊은 세대의 컬렉터와 

예술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홍콩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제이드 Y. 투란리, 설립자 겸 디렉터, 파이 아트 웍스(이스탄불, 런던) 

Jade Y. Turanli, Founder and Director, Pi Artworks  

 

'아트 바젤 홍콩은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얼굴을 만나는 것은 이번 주 

박람회에서 화제와 흥분을 더했습니다. 우리 부스에서 선보인 세 명의 말레이시아 작가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리차드 코, 설립자, 리차드 코 파인 아트(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Richard Koh, Founder, Richard Koh Fine Art 

 

'우리는 아트 바젤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홍콩 예술계가 부활한것이 너무 기쁘고 축하합니다. 

전시장과 도시 전체에서 국가와 세대를 초월한 참여와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장르와 

지역에 걸친 LGDR의 광범위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도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우리는 

현재 중국 난징에 있는 드어지 미술관(Deji Art Museum)의 비플(Beeple)의 경이로운 “S.2122"을 

영구 컬렉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해, 개인 수집가 및 기관과 함께 뛰어난 작품을 배치하게 되어 

기쁩니다.’ 

레베카 웨이, 공동설립자겸 회장, LGDR & Wei, LGDR(뉴욕, 런던, 파리, 홍콩) 

Rebecca Wei, Co-founder and Chairman, LGDR & Wei, 

 



 

'지난 몇 년간 홍콩의 초현실스러운 장면을 경험했던 우리는, 도시의 예술 현장이 다시 에너지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돌아와 정말 신납니다. 이번 주는 여러 기관 및 개인 컬렉터가 방문해, 우리 

부스에서 전시된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택하고 갤러리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미국 및 유럽의 컬렉터와 다시 연결되어 되어 보람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홍콩은 계속해서 국제 예술계의 주요 만남의 장소이며 아트 바젤 홍콩은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비안 하, 홍콩 상임이사, 탕 컨템포러리 아트(베이징, 홍콩, 방콕, 서울) 

Vivian Har, Executive Director Hong Kong, Tang Contemporary Art 

 

참여 갤러리의 전체 인터뷰은 여기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기관 파트너 

아트 바젤은 지속적으로 홍콩의 비영리 기관 네트워크를 위해,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부스를 

제공해왔다. 원에이 스페이스(1a Space);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아시아 

문화위원회(Asian Cultural Council); 홍콩아트센터(Hong Kong Arts Centre); 

홍콩화랑협회(Hong Kong Art Gallery Association); CHAT-홍콩문화유산, 아트, 텍스타일 

미술관(Centre of Heritage, Art and Textile); HK 오픈 프린트샵(HK Open Printshop); 파라 

사이트(Para Site). 올해 아트 바젤은 또한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홍콩대학교 

미술관(HKU University Museum & Art Gallery), 홍콩 침례 대학교 시각 예술 아카데미(Academy 

of Visual Arts,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홍콩 중문대학교 미술관(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rt Museum). 

 

에디터 노트 

 
아트 바젤에 관하여 

1970 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로 출범한 아트 바젤은 오늘날 모던아트, 그리고 컨템포러리를 

다루는 세계 정상급 아트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바젤, 마이애미, 그리고 홍콩에서 선보이고 

있다. 개최 도시와 지역에 따라 정의되는 개별 에디션은 참여 갤러리, 전시되는 예술 작품, 각 

에디션에 대해 지역 기관과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개성을 달리한다. 아트 바젤의 

노력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과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 아트 바젤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순한 아트 페어의 기능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을 참조할 수 있다. 

 

파트너스  

UBS & 컨템포러리 아트 

글로벌 아트 바젤의 리드 파트너인 UBS는 현대 미술과 예술가들을 지원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미술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트 

https://egnyte.suttoncomms.com/dl/ADYiMiwdW5
http://artbasel.com/


 

바젤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로서,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미술 시장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UBS 는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술 기관과 아트 이벤트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UBS Collectors 

Circle 및 UBS Art Advisory 를 통해 고객에게 미술 시장, 수집 및 유산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현대 미술에 대한 UBS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bs.com/art를 참조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제휴 파트너로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로, 현대 미술 프로그램인 오데마 

피게 컨템포러리(Audemars Piguet Contemporary)는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현대미술작품 

제작 지원한다. 아트 바젤은 또한 BMW; 라프레리(La Prairie); 루인아트 (Ruinart); 샌로렌조 

(Sanlorenzo); 온(On)의 후원을 받는다. 

 

홍콩 관관청(Hong Kong Tourism Board), 맥라렌(The Macallan),페닌술라(The Peninsula), 

그리고 쿼인테셔널리 (Quintessentially),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샹그릴라 

그룹(Shangri-la Group),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는 아트 바젤 홍콩 에디션을 

지원한다. Art Basel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즈 (The Financial Times)이다.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partners 참조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연간 스케쥴 

바젤, 2023년 6월 15–18일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Paris+ par Art Basel), 2023 년 10월 19-22일 

마이애미 비치, 2023년 12월 7-9일 

홍콩, 2024년 3월  

 

미디어용 온라인 정보 

미디어 용도의 정보와 이미지는 artbasel.com/press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언론인은 

미디어 뉴스레터를 신청해 아트 바젤 관련 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최신 정보는 artbasel.com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facebook.com/artbasel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웨이보와 위챗에서 @artbasel로 팔로우가 가능하다. 

미디어 담당 

아트 바젤, 페이 팡(Art Basel, Fay Pang)  

Tel. +852 2575 8487, press@artbasel.com 
 

아시아 홍보 대행 

서튼, 캐롤 로(SUTTON, Carol Lo) 

Tel. +852 2528 0792, carol@suttoncomms.com 
 

유럽 홍보 대행 

서튼, 조셉 램(SUTTON, Joseph Lamb) 

http://artbasel.com/partners
http://www.artbasel.com/press
http://www.artbasel.com/
http://www.facebook.com/artbasel
https://www.instagram.com/artbasel/
https://twitter.com/ArtBasel
http://mp.weixin.qq.com/s/fSYlwBu6dW37EZ1qbRg-nw


 

Tel. +44 7715 666 041, joseph@suttoncomms.com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 대행 

핏츠 앤코, 윤리(FITZ & CO, Yun Lee) 

Tel. +1 646 589 0920, ylee@fitzandco.com 


